
2016년 책가방 보내기 사업 
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했던 추위가 물러나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받아 
첫 시작을 준비하기에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.
 
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정성이 담
긴 책가방을 전하기 위해 오신 KB국민카드 윤웅원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
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.

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차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으로 교육, 의료, 문화, 사랑 등 마
땅히 누려야 할 기회들로부터 배제 된 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많아지
고 있는 듯합니다.

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은 참고 견딜만 하지만 부모의 직업, 살고 있는 집의 규
모, 사교육 혜택 등 경제적 잣대로 초등학교 입학부터 너와 나, 우리를 구별하는 현
상들은 어린 학생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입니다. 
 
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해지는 책가방 보내기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만
능 중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, 어른들 때문에 좌절과 상처를 느끼게 될 아
동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. 
 
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와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
다는 것을 알고, 모든 것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 행복을 나
누는 상생의 문화가 더 확산되기를 기원하고, 이 땅의 모든 아동들이 진정으로 자
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찾아 갈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
 
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힘써주신 KB국민카드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
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


